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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= 대한 적십자사 제공

[MHN 문화뉴스 임건탁 기자]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8일 14시, 대한병원

협회에서 ‘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및 위기가정 긴급 지원’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

(MOU)를 체결했다.

 

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, 약자 보호를 위한 공동 자원봉사활동 프

로그램 수립 및 협력, 협회 회원들과 협력하여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, 헌

혈 및 기타 인도주의 사업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.

특히, 대한병원협회는 긴급한 가정에 놓인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「씀씀이가 바른병

원」캠페인을 3,400여개 협회 회원들에게 소개하고, 모금된 금액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

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의 자립을 위한 생계, 주거, 교육·의료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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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씀씀이가 바른병원' 캠페인은 실직, 재난 등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을 지원하

기 위해 병원들이 월 20만원 이상 정기후원에 참여하는 적십자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.

 

더불어, 대한병원협회는 업무협약식에서 2021년도 적십자회비를 기탁했다. 대한병원협회

정영호 회장은 “이번 협약을 통하여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사회에 공헌하고 인도주의를

실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”며 “많은 병원들이 ‘씀씀이가 바른병원’ 캠페

인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소외 및 취약계층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전한 기부와

나눔의 문화가 한층 확산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은 “코로나19 확진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과 병원의

희생과 봉사에 감사하며,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새로운 길을 열며 미래를 향해 한

층 도약하는 한해가 되자”고 화답하였다.

 

한편,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등을 통해 국민보건, 의료향상

에 기여하고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59년 창립하였으며 병원인의 자질향

상, 회원병원 지위향상, 회원병원 육성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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